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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 수재슬래그 타이완에 연 10만톤 수출 ＊

포스코가 처음으로 연간 계약을 통해 수재슬래그를 

해외로 수출한다.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과 해외 판

로를 개척, 타이완으로 수재슬래그 2만 5000톤을 초

도 수출했다. 수재슬래그는 고로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중 하나로 주로 시멘트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타이완 

슬래그 시장은 연간 200만 톤 규모이며 지금까지 일본 

철강사들이 독점해왔다.

현재 국내 슬래그 시장은 건설경기가 침체돼 슬래그

를 주로 사용하는 시멘트·골재시장 수요가 급감하고 국

내 조강생산량이 증가해 슬래그 발생량이 늘어나는 공

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포스코는 2010년부터 대우인터내셔널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해외 판로를 개척해왔으며 타이완 기

업과 연간 10만 톤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번

에 초도 물량을 수출했다. 이번 수출 성공은 일본 철강

사들의 독점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을 포스코패밀

리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극복한 사례로 남게 됐다.

한진중공업

＊ 영도조선소, 수주 성공 ＊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3년간의 수주 공백을 깨고 

드디어 수주에 성공했다.

동사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군수지원정 2척을 수주

했고 아시아지역 선사로부터도 4,700TEU급 컨테이너

선 4척을 약 2억 5천만불에 건조의향서를 체결했다.

금번의 컨테이너선은 길이 251m, 폭 37m, 깊이 20m

제원으로 20노트의 속력으로 운행되는 연료절감형 최

신선형이며, 군수지원정은 해군의 해상작전 지원 및 물

자보급용 함정이다.

현대중공업

＊ 세계 첫 21ｔ급 배터리 굴착기 ＊

현대중공업은 최근 지식경제부가 선정하는 21t급 배터

리 굴착기 개발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발됐다.

이를 통해 2016년까지 134억원을 투입해 전 세계적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21t급 굴착기 동력원을 

배터리 충전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동안 7t급 이하 소형 배터리 굴착기 개발은 있었으

나 이번처럼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는 중형 굴착기를 

배터리 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터리 

굴착기란 공사장이나 전기차 충전소 등 산업용 전기가 

들어오는 곳이면 어디서나 굴착기에 설치된 배터리팩에 

전기 코드만 꽂으면 동력이 충전되는 굴착기를 말한다.

두산중공업

＊ 1700억 원 양주 열병합 발전설비 수주 ＊

두산중공업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지구에 건설되는 열

병합발전소에 공급될 1700억 원 규모의 발전설비를 수

주했다.

두산중공업은 국제 경쟁입찰로 진행된 양주 열병합발

전소 주기기 입찰에서 GE, 지멘스 등 해외 발전업체와

의 경쟁을 뚫고 수주에 성공해 발주처인 한진중공업과 

가스터빈 2기, 증기터빈 1기, 보조기기 일체 및 운송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주 열병합발전소는 발전용량 556MW 규모로 2013

년 말 준공 예정이며, 양주를 비롯한 경기도 북부지역

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 2012년형 쏘나타 출시 ＊

현대자동차는 차세대 엔진 탑재를 통해 성능을 획기

적으로 향상시키고 내외관 디자인과 안전 및 편의 사양

을 대폭 강화한「2012년형 쏘나타」를 출시하고 시판

에 들어간다.

장애인용 및 영업용으로 판매되는 LPi 모델에는 누

우 2.0 LPi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새롭게 탑재되

면서 동력성능과 연비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한층 부드

러운 변속감을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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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쏘나타 LPi 모델은 최고출력 157마력

(ps), 최대토크 20.0kg.m를 확보해 경쟁 차종의 가솔

린 모델을 뛰어넘는 성능을 달성했으며, 10.5km/ℓ의 

우수한 연비에 저렴한 연료비까지 더해져 최고 수준의 

경제성을 자랑한다.

특히 LPi 모델에 ISG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11.0km/ℓ

의 탁월한 연비를 구현해 고유가 시대에 더욱 경제성을 

높였다.

또한 본격 판매에 들어간 쏘나타 터보 GDi 모델에 

연료 직분사 방식과 터보차저 시스템을 적용한「세타Ⅱ

2.0 터보 GDi」엔진을 장착, 최고출력 271마력(ps),

최대토크 37.2kg.m, 공인연비 12.8km/ℓ 등 최고 

수준의 엔진 기술력을 선보인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 LNG운반선 4척 수주 ＊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아테네 현지에서 이코노무그

룹과 159,800㎥ LNG운반선 4척에 대한 수주 계약서

에 서명했다.

총 수주액은 8억 5천만 달러를 상회하며, 이 선박들

은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되어 2014년까지 선주 측

에 인도된다. 양사는 확정분 4척과 함께 추가로 2척을 

더 건조할 수 있는 옵션에도 합의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최대 16만 입방미터(㎥)의 액

화천연가스를 수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 이중연료 전기

추진방식 엔진을 탑재해 기름과 천연가스를 상황에 따

라 연료로 번갈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보다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운항이 

가능해 경제성과 운항편의성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삼성중공업

＊올해 수주목표 넘어 쾌속 질주 ＊

삼성중공업은 덴마크 머스크사로부터 드릴십 2척을 

11억2,250만 달러(1조1,940억원)에 수주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유럽 및 미주 등 해외 선주들로부

터 LNG선 6척, 셔틀탱커 5척을 수주하는 등 이번에 

수주한 드릴십 2척을 포함해 모두 31억달러 규모의 수

주에 성공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142억달러 수주를 기록하며 연간 

수주목표인 115억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수주금액 97억달러 보다도 50%가량 증가한 규모이다.

현대건설

＊ 1650억원 규모 사우디 송전선 공사 수주 ＊

현대건설이 사우디 전력청이 발주한 1650억원 규모

의 사우디아라비아 송전선 공사를 수주했다. 이 공사는 

사우디 서부지역의 마카~타이프와 북서부지역의 타북~

두바를 연결하는 288㎞의 송전선을 설치하고 7.1km

에 이르는 지하 케이블을 매설하는 공사로 2013년 말 

완공된다.

현대건설은 현재 가스처리시설 및 발전시설 공사 등 

총 24억달러 규모(8건)의 공사를 진행 중이다.

STX조선해양

＊ 세계 최대 40만톤 초대형 광석 운반선 진수 ＊

STX조선해양은 진해조선해양기지에서 40만톤 초대

형 광석 운반선 진수식을 가졌다.

이번에 진수한 VLOC는 길이 361m, 폭 65m,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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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m로 축구장 3개 반 정도의 크기에 15톤 덤프트

럭 26,700대 분인 총 40만톤의 철광석을 한꺼번에 싣

고 14.8노트의 속도로 운항할 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이다.

이번 VLOC는 STX조선해양에서 독자적으로 연구, 설

계, 건조한 선박으로 기존 동급 선박보다 화물창 용적을 

20% 이상 증가시켜 4만여 톤의 화물을 더 실을 수 있다.

특히 이 선박은 직선형 선수 형상을 채택해 뛰어난 

운항 성능을 확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시간당 선박내 해수배출량과 화물적재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고용량 밸러스트 수처리 시스템을 적용해 

시간당 16,000톤의 화물적재량을 실현했으며, 이를 통

해 화물 선적시 일어날 수 있는 정체를 대폭 줄였다.

이 밖에도 기존 선박용 엔진보다 단위시간당 연료소

모량이 적은 TIER-Ⅱ 엔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 황

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배출량을 낮췄으며 선

체중량을 줄일 수 있는 고장력강을 사용해 연비와 운항 

속도를 높였다.

현대삼호중공업

＊LNG선 2척 4억불 규모 수주 ＊

현대삼호중공업이 그리스 마란가스사로부터 총 4억

불 규모의 LNG선 2척을 수주하였다.

이번에 수주한 LNG선은 16만 4천 입방미터(m³)급

으로 길이 289m, 폭 45.6m, 깊이 26m이며, 각각 

2013년 12월과 2014년 4월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

다. 특히 이번 계약에는 옵션 2척도 포함되어 있어 향

후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이 LNG선은 화물창이 선박 내부에 위치한 멤브레인 

타입으로, 현대삼호중공업은 필요에 따라 기름과 가스

를 연료로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전기추진방

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남동발전

＊ 영흥화력 5～6호기 ‘첫삽’＊

한국남동발전이 2조3000억원을 투입해 인천 영흥화

력 5~6호기를 건설한다.

남동발전은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본부에서 장도수 사

장을 비롯해 두산중공업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주요 협력사 임직원 100여 명과 함께 영

흥화력 5~6호기 보일러 건물 철골입주식을 개최했다.

이번 5~6호기 공사가 완료되면 영흥화력발전소 수

도권 전력공급 비중은 기존 20%(영흥화력 1~4호기)

에서 30%로 확대된다. 또한 영흥화력 7~8호기 건설

도 계획돼 있어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핵심 발전소로 거듭난다.

한국중부발전

＊ 서울태양광 수도권 최대발전소 최초 계통병입 
성공적 수행 ＊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소는 서울태양광발전소 최

초 계통병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07년 4월 한국중부발전(주)과 서울시 간의 “신재

생에너지 개발 양해각서”와 같은 해 11월“서울태양광발

전소 건설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된 서울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은 물재생센터의 정수장시설 공간을 활

용하였다. 이는 에너지공기업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인 서울태양광발전소는 총사업비 

57억원, 설비용량 1,300kW로 일일 4,370kWh 년간 

약 160만kWh의 전력을 한전 전력계통을 통해 송전할 

예정이며, 이는 약 520여 가구에 일년간 전력을 공급

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한, 무공해 친환경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년 간 약 989tCO2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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